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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 메르스의 유입과 교훈

김진용 단장

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

2015년 중동의 한 국가에서 들어온 “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”라는 낯선 병원체에

우리나라는 186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며 많은 혼란

과 불안을 가져왔었습니다.�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전파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점

은 우리의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빈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,� 그 후로 뼈아픈 반

성과 함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.� 그로부터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

2018년 9월 8일에 드디어 두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가 국내에 유입되어 현재

접촉자들을 조사 중입니다.�

우리 인천에서는 총 7명의 밀접접촉자와 68명의 일상접촉자(2018.� 9.� 12.� 현재)에 대해 새로운 증상이 발

생하는지 매일 확인 중이며,� 증상 발생 시에 바로 이송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음압병동을 대기하

고 있습니다.� 상당히 잘 준비된 대응이며 3년 전과는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

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본인의 중동 여행력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였고,�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미리

준비한 선별진료실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를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노출자가 최소화되었던 점입

니다.� 민간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한 것도 적절합니다.� 입국당시 호흡

기 증상이 없이 소화기 증상(설사)를 주로 호소하여 검역과정에 걸러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기는 하나

입국 시 선별검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.� 그렇기 때문에 그 후의 안전장치들(로밍데이터를 통한 여

행력 확인 및 안내문자 발송,� 의심환자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및 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 등)이 존재하는 것이

며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 국내에 전파되는 위험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.

현재 상황에서 시민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두 가지가� 있습니다.�

첫째,� 바이러스 감염병은 노출 후 질환 발생까지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“잠복기”라고 부르며

메르스는 2~14일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� 따라서 중동 여행 후 최대 2주까지는 발열이나 호흡기증상

(기침,� 호흡곤란 등)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.� 또한 이번 사례처럼 의

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�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할 것이 아니라 “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”으로 전화

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 배정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�

둘째,� 중동을 여행한 적이나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분들은 불필요한 메르스 감염 걱정을 하

지 않아도 됩니다.� 국내에서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토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여행력이 없는 분

들은 전파될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.

나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중동 국가 여행 후에는 위의 사항을 꼭 잊지 맙시다.� 앞으로도 있을 세 번

째,� 네 번째의 메르스 유입사례가 더욱 더 안전하게 진단되고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�


